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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ny or organization introduces various management techniques and systems to achieve 

performance in a situation where it does not provide or fails to provide motivating factors such as the 

provision of parts required or required by employees to achieve desired results. It puts a burden on the 

employees mentally and physically. If this situation continues for a long time, it can be called job 

burnout. Job burnout is due to long-term exposure to increase in production based on new management 

techniques and new technologies implemented by companies or organizations for survival and to achieve 

excessive work demands through overtime and holiday work to achieve this. It is defined as a state of 

emotional and mental exhaustion.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mental and work-related 

bullying affects job burnout and job commitment, and how they affect turnover intention. As a result, 

workplace bullying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burnout and has a direc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erefore, in the case of dental clinics, it is judged that a lot of effort should be put into workplace 

bullying and job burnout in order to prevent the turnover of excellent t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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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이나 조직은 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종업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의 제

공 등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공하지 않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과를 달성

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기법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심적·육체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것이 직무소진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소진은 오늘

날과 같이 기업이나 조직이 생존을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경영기법 및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산

량의 증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잔업, 휴일 근무 등을 통한 과도한 업무요구량 달성 등 이 장기간

에 노출되어 육체적·정서적·정신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상태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적 괴롭힘과 업무 관련 괴롭힘이 직무소진과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이들은 어떻게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직무소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고 이는 이직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치과의원의 경우 우수한 인재의 이직을 막

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과 직무소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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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오늘날 기업들은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더불어 양적 및 질적인 생산성 향

상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1-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조직의 최

고경영자는 구성원들이 보다 열심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

는 동기부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는 기업이나 조직

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3-4].

하지만 기업이나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

여 종업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의 제공 등 동

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공하지 않거나 충족시키

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기

법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심적·육체적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 국가에 비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급

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이는 오늘날 급속한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종업들에게 더 많은 성과를 요구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에게 직무소진(job 

burnout)이라는 형태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직무소진은 오늘날과 같이 기업이나 조직이 생존을 위

해 시행하는 새로운 경영기법 및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

산량의 증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잔업, 휴일근무 등을 

통한 과도한 업무요구량 달성 등 이 장기간에 노출되어 육

체적·정서적·정신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상태라고 정의 되

고 있다[5].

직무소진은 과거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들을 대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후 서비스, 공공분야, 

사회복지, 의료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

두되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6-8].

직무소진의 경우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업종에 종사하

는 종사자들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직무소

진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대부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다. 직무소진이 이처럼 서비스업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집단 및 조직의 가치보

다 개인의 가치를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9],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 분야 중 의료서비스 중 치과의원

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소진이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Literature Review and Hypotheses

오늘날 의료시장은 전문화, 대형화를 통해 의료시장내

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는 병원조직내의 

내부경쟁 경쟁도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치과의료 기관들

도 일반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체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2014년 기준으로 1,065곳의 치과의원이 개원

하였으나 620여 개의 치과의원이 폐업하였다[10].. 

이러한 결과는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치과의원의 경우

에도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핵심적인 가치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11].

특히 의료서비스 종사자 특히 치과의원에 근무 중인 간

호사나 위생사들의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 끊임없

는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

스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고객만족이라는 서비스 

소비문화의 단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감정노동과 더불어 내부적인 

문제인 괴롭힘(Bullying)의 문제는 1970년대부터 다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Laymann(1990)[12]은 직장내 괴롭힘은 물리적인 괴롭

힘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 비난, 과도한 업무의 할당, 고함

이나 화를 내는 것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김재이(2020)[13]은 직장내 괴

롭힘은 단순한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며 부정적인 상황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정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Einarsen(2016)[14]은 장시간동안 괴롭힘에 노출이 될 

경우 피해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Lutgen-Sandvik(2006)[15]은 괴롭힘은 주로 힘의 불

균형으로 인해 발생되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방

적으로 가해지게 되며 주로 발생하는 형태는 업무에 대한 

교육과 지시로 특히 의료산업의 경우 의료경험 등 무형적

인 자산이 업무의 특성상 중요하므로 이러한 힘의 불균형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직장내 괴롭힘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형태로 직무소진

이라는 나타날 수 있다. 직무소진(job burnout)이란 만성

적인 스트레스의 산물로서 육체적, 정신적 고갈상태라고 

할 수 있다[16-17].

Maslach(1998)[18]은 직무소진에 대해 개인의 심리적

인 부담 등으로 발생이 되는 정서적 소진(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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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austion), 타인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냉

소(cynicism), 업무적 성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

내는 직업적 효능(professional efficacy)으로 나누어 정

의 하였다. 

이러한 직무소진의 경우 주로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간

호사,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늘날에 이르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

로 정신적 괴롭힘과 업무관련 괴롭힘이 직무소진과 직무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이들은 어떻게 이직의도에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은 가설을 바탕으로 세우고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1: 정신적 괴롭힘은 직무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정신적 괴롭힘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업무관련 괴롭힘은 직무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업무관련 괴롭힘은 조직몰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직무소진은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치과 종사자들이 정신적 괴롭힘, 업무관련 괴

롭힘이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마지

막으로 직무소진이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아래의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IV. Research Methods

1. Collecting Data

본 연구에 상용된 데이터는 구글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를 같이 실시하였으며, 2020년 11월 

0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60일간 경기도권에 소재한 치

과의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총 180개 중 12개의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하고 168개

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Figure 2>는 응답자의 인

구통계학적 결과표이다.

사용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남성은 5명(3%), 여성은 163

명(97%)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68명(40.5%), 30대가 80

명(47.6%), 40대가 15명(8.9%), 50대 이상이 5명(2.9%)로 

나타났다.

Category Freq %

Gender
male 5 3.0%

female 163 97.0%

Age

20s 68 40.5%

30s 80 47.6%

40s 15 8.9%

over50s 5 2.9%

Table 1. Sample Results 

2.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연구모델을 평가하기 전에 측정된 변수가 구성개념을 

얼마 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요인들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분 석 추출모델을, 회

전방식은 직각회전(varimax)방식을 이용 하여 요인 적재

치(Factor Loading)가 .40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판단하

여 문항을 포함시켰다. 중복 적재되거나 요인 적재치가 

0.40 미만인 항목은 제거하였다. 

요인추출 기준은 고유치가 1이상 되는 요인의 수에 의

해 결정하였으며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α값을 산출하였다.

탐색적요인분석 결과 문항들이 0.40 이하로 나타나 제

거하여 25개 중 총 23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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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Factors

Cronbach’s α
1 2 3 4 5

19. .894 　 　 　

0.901

20. .855 　 　 　

21. .802 　 　 　

18. .756 　 　 　

13. .598 　 　 　

22. .911 　 　

.887

17. .891　 　 　

14. .820 　 　

12. .705　 　 　

23. .667 　 　

5. 　 .885　 　

0.834

8. 　 .785 　

6. 　 .621　 　

7. 　 .621 　

3. 　 　 .522 　

16. 　 　 .766　

0.785

15. 　 　 .582

4. 　 　 .473

2. 　 　 .470

1. 　 　 .369

9. 　 　 　 .789

0.92211. 　 　 　 .774

10. 　 　 　 .658

Table 2.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 Results

1. Structural model analysis results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흔히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간의 상호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도 공분산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정신적 괴

롭힘은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업

무관련 괴롭힘은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AMOS를 이용하여 각 요인 간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X2 = 13.282, GFI = 0.901, AGFI = 0.884, 

NFI = 0.911, CFI = 0.889, RMR = 0.052로 모든 값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시한 가설들을 살펴보

면 H1, H3, H5는 채택이 되었으며 H2, H4, H6은 기각이 

되었다. 

먼저, 정신적 괴롭힘은 직무소진(H2, 4.377, **)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몰입(H2, 0.127, 

ns)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관련 괴롭힘은 직무소진(H3, 2.563,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H4, 0.054, ns)

에는 정서적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소진은 이직의도(H5, 2.359, **)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몰입은 이직의도(H6, 

1.021, ns)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H Path FL P-values Supported

H1 0.425 4.277 0.002 **

H2 0.078 0.127 0.185 ns

H3 0.344 2.563 0.032 *

H4 0.054 1.147 0.256 ns

H5 0.352 2.359 0.000 **

H6 0.125 1.021 0.254 ns

*: P<0.05, **: P<0.01, ns: not significant  

Table 3. Results of Structural model 

Fig. 2. Results of Structural Model 

VI. Conclusion

1. Discussion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의 검증 결과 제시한 6개의 가

설중 3개의 가설이 채택되고 3개의 가설이 기각이 되어 았

다. 가설검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bullying)을 정신적 괴롭힘

과 업무 관련 괴롭힘으로 나누어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에

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정신적 괴롭힘과 업무 관련 괴롭힘 모두 직무소

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소진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가 많은 직업에서 심리적인 부담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고갈상태라고 기존 연구들에서 정의하였

다[5][17]. 

이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치과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

는 괴롭힘의 경우에도 기존 연구와 같이 직무소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연히 조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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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적 괴롭

힘과 업무 관련 괴롭힘 등 조직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는 빠르게 해결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직무소진은 종업원들이 가지는 단기적인 스트레

스가 아닌 장기적인 즉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디. 이는 업무를 성취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기존 연구들에서 설명하고 있다(Maslach, 1998).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직무

소진은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직무소진은 정신적·육체적 고갈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이를 수 

있는 부정적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소진의 문제는 종업원들이 이직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업무관련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종

업원들은 해당 조직의 업무에 몰입하고 이는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의원의 경우 관

련 종업원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괴롭힘과 업무관련 괴롭

힘이 직무소진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직무소

진과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

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장내 괴롭힘은 직무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이직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치과의

원의 경우 우수한 인재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

롭힘과 직무소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2. Limitations

본 연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치과의원들을 대상으

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전국의 치과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지역별 

차이점을 살펴 보는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치과병원의 경우 치과의원보다 많은 의료진이 있

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치과병원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데이터

를 수집하여 치과의원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삺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문지의 경우 주로 치과위생사, 간호사들

의 데이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

봐도 치과의사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

로 치과병원을 연구시 치과의사들의 데이터도 추가하여 

실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연구의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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